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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기철 재외동포청장, 파독 근로자기념관 방문...현장목소리를 듣다
 ­ “실질적 지원받도록 관계부처와 협의”

□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2.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‘파독 

근로자 기념관’을 방문해 파독 광부·간호사 등 근로자들의 애로

사항을 청취했다.

 ㅇ 재외동포청은 소외된 동포들을 보듬기 위해 민생현장을 찾아 

소통하고 있으며 이번 기념관 방문은 지난달 30일 고려인 동포가 

거주하는 인천 함박마을에 이어 두 번째다.

□ 이 청장은 먼저 기념관에 전시된 파독 근로자들의 사진과 소품 등 

역사적인 전시물을 관람했다.

 ㅇ 이어 파독 근로자들의 안부를 묻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

가졌다. 김춘동 ‘한국파독광부·간호사·간호조무사 연합회(이하 

한국파독연합회)’ 회장과 파독 근로자 40여 명이 참석했다.

 ㅇ 참가자들은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‘파독

광부간호사법’ 개정을 통해 ①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해달

라고 요청했다.

 ㅇ 또 파독 근로자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이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

각종 ②기념사업도 펼쳐줬으면 한다고 희망했다.



 ㅇ 이에 이 청장은 “파독 근로자들의 헌신에 대해 이제는 국가가 

예우로서 보답할 때”라며 “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

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겠다”고 약속했다.

 ㅇ 재외동포청은 앞서 지난해 파독 60주년을 맞아 근로자들의 노고를 

기념하기 위해 초청 오찬 행사와 특별 사진전을 열었다.

 ㅇ 이 청장은 “앞으로도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의 든든한 대변자로서 

동포들이 어디에 계시든 ‘조국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’라고 느끼실 수 

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따뜻하게 보듬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□ 1960~1970년대 독일에 파견된 1만 8천여 명의 광부와 간호사는 광업과 

간호업에 종사하며 벌어들인 임금의 대부분을 고국으로 송금했으며 

이는 대한민국의 경제 근대화에 중요한 기반이 됐다.

 ㅇ 파독근로자 기념관은 2013년 파독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

됐다. 이후 파독 근로자들의 소통 장소이자 그들의 공헌을 시민들에게 

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.

첨부.  행사사진(추후첨부)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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